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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psychological capital on empowerment and learning

performance and the mediating effect of the empower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capital and

learning performance. In order to verify the relationships and mediating effect, data were obtained from 283

university students in Ulsan Metropolitan City and were analyzed by using SPSS 12.0, AMOS 5.0.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psychological capital were positively related to the empowerment and the learning

performance. Second, there was also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empowerment and the learning

performance. Finally, it is found that empowerment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of psychological capital and

earning performance. The theoretical implication of the study includes that this study and findings advance the

understanding of learning performance by suggesting a new viewpoint regarding how psychological capital and

empowerment to motivate university's learning performance. Based on these findings, the implications and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presented including some directions for futu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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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전반적인 경제·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대학조직의

경쟁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인구증가율의

감소로 인하여신입생 모집에 대한 어려움과 더불어 재학

생의 등록률 저하와 이탈율 증대로 인하여대학들의 심각

한 재정난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조직의 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대학조직의

생존과 효과성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각 대학조직들은 연

구와 교육이라는 대학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 상식의 틀

위에서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나기현, 2005). 대학 본연의 역할은

사회가 요구하는 지속적인 학습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인

재를 배출하고 다양한 학문적 성과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조직이 학생들에게 믿음과 기대를 주

는 효과적인 교수기법이 요구된다(Johnson, 2005). 따라서

대학조직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

서 대학생의 학습성과 선ㆍ후행변인에 대한 연구는 학자

나 실무자들에게모두필요한일일것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심리적 자본은 조직의 비약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Luthans, 2004). 심리적 자본의 기존연구들은 다

양한 연구주제로 각광을 받고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미흡한 단계에 있다. 심리적 자본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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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감, 희망, 낙천성, 탄력성 등의 4가지 특성들을 통합한

개념이며, 조직에서 이러한 심리적 자본은 개발 및 관

리할 수 있다. 심리적 자본은 조직구성원의 태도와 행

동에 영향을 주며 조직의 경쟁력과 성과를 제고하는데

유용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변화에 대한 높은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영현장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임파워먼트는

당면한 많은 경영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해결

책으로 논의되어왔다(이지우, 2003).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이를 대학의 경영현장에 적용하여 검토하고자 한

다. 임파워먼트가 대학생들을 고려하여 실시되었을 때,

순기능적으로는 대학생의 학습만족은 물론 이탈율의

감소와 학습성과 향상을 이끌어내지만 그렇지 못하였

을 때는 오히려 학습을 수행하는 대학생들에게 심한

심적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학습과정에 대한 불

만들이 점차 커지고 누적되면서 대학조직에 대한 불만

족은 물론이고 애착 및 신뢰의 감소와 배신감으로 학

습성과에 많은 영향을 주리라 판단된다.

한편, 학습성과는 학습동기,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대

학 생활적응, 학급풍토, 교사신뢰 등과 같은 긍정적인 성

과와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Furrer &

Skinner, 2003; 이숙정, 2005). 이와 같이 다양한 학습성과

의 선행변인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어느정도 이루어져

왔지만 심리적자본과 학습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간

과되어 왔다. 심리적 자본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

신과 타인에 대하여 현실적인 평가를 견지하는 상태인 심

리적 자본의 수준이 높을경우에는 그 긍정적인 감정상태

가 상사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긍정적이도록 이끌 가능성

이 높으며 대학생 스스로임파워먼트 수준을 높게 지각하

여 학습성과를 높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심리적 자본

이 학습성과에미치는 영향과 그 영향관계에 미치는 임파

워먼트의 매개효과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이에관한연구는 국․내외적으로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습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학생들의 심리적 자본을 규명하고, 이러한 심리적 자

본이 임파워먼트와 학습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와 심리적 자본과 학습성과 간의 관계에 있어서 임파워

먼트가 매개작용을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2.1 심리적 자본의 개념

심리적 자본은 Seligman(1998)에 의해 처음으로 언

급된 이후 다양한 영역과 표본을 대상으로 실증적 연

구가 확대되고 있다. Seligman(1998)은 관리자가 개인

의 약점보다는 강점, 질병과 병리적 현상보다는 건강과

활력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그의 저

서에서 개인의 긍정적 심리상태는 정신적 건강과 신체

적 건강뿐 아니라 직업이나 학업에서도 높은 성과를

달성한다고 하였다. Seligman(2002)은 개인의 긍정적

심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그는 개인의 긍정

적 심리상태는 조직의 자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

조하였으며, 이후 Luthans(2002)가 개인의 긍정적 심리

에 관한 이론을 보다 더 발전시켰다. Luthans (2002)는

개인의 긍정적 심리는 측정 및 개발될 수 있으며, 나아

가 최고관리자는 이러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응용하여 높은 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심리적 자본은 개인이 주어진 환경에 대하여 긍정

적인 심리적 강점을 활용하여 진취적인 사고와 행동

을 함으로써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심리

적 자본은 Luthans(2004)등이 구성원의 태도나 행동

에 영향을 주는 개인 성향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

긍정적 심리학 문헌 및 동기유발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후 자신감, 희망, 낙천성,

그리고 탄력성의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심리적 자본

을 제안하였다.

심리적 자본의 네 가지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은 조영복과 주규하(2009)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는 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신감(confidence)은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

음을 말한다. 이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특정과업을 충

분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동, 인식된 자원, 동기부여

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업무성과와 강한 정(+)의 관계

가 있다. 희망(hope)은 일상적으로 원하는 바를 생각하

는 것으로 사용되지만, 심리적 자본에서의 희망은 목표

를 이루고자 기대하고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고 대안을 찾으려는 마음이다. 희망적인 구성원은 스

스로 생각하고 내적통제 위치를 가지기 때문에 구성원

들이 희망적일수록 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낙천

성(optimism)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신념으로,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이다. 낙

천성이 강한 사람은 나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일시적

인 현상으로 보는 반면 약한 사람은 같은 상황을 지속

적인 현상으로 보게 된다. 낙천적인 영업사원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매출액이 더 많고, 낙천적인 리더가 부

하들의 만족과 조직 잔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성(resiliency)은 현실과 변화를

수용하고 위험과 책임에 대해 충분히 대처하는 능력이

다.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과

정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으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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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심리적 자본은 개인마다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구성원의 강한 심리적 자본이 구축될 경우 보

다 높은 동기부여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긍정적 심리적 자본은 측정, 개발 및 관리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응용

하여 높은 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Luthans

& Youssef, 2004).

2.2 심리적 자본의 기존 연구

심리적 자본은 국․내외에서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

로 구성원의 태도 및 행동, 그리고 성과에 긍정적 영향

을 주는 반면에, 반생산적 과업행동 및 조직냉소주의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심리적 자본과 관련한 최근 연구현황에 대한 내용은

Avey(2007)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는 데 주목할 내용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심리적 자본은 구성원의 직

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그리고 다양한 성과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Avey et al.,

2008b; Luthans et al., 2005; 2007; 2008), 일탈행동 및

조직냉소주의(Avey et al., 2008b)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심리적 자본의 선행 변

수로 변혁적 리더십(Avey et al., 2008a), 지원적 조직

분위기(Luthans et al., 2008), 진정한 리더십(Clapp-

Smith et al., 2009) 등이 다루어졌으며, 심리적 자본과

팀의 성과 및 조직시민행동 간에 팀의 신뢰가 매개효

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외에도 개인의 긍정적

감정이 심리적 자본과 조직 냉소주의 및 조직시민행동

간에 매개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Avey et al.,

2008b).

한편, 국내에서는 유현숙(2004)의 대전광역시에 거주

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인적ㆍ사회적ㆍ심리적 자본에

관한 실증연구가 최초로 발표되었다. 다음으로 김경재

와 정범구(2007; 2008)의 연구에서 심리적 자본이 혁신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지적자본과 혁신행동 관

계에서 심리적 자본이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조절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김우수와 김정훈

(2009)에 의해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인

적·사회·심리적 자본 활용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

며, 조영복과 주규하(2009)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자본

이 역할행동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심리적 자본

과 역할행동의 관계를 셀프리더십이 매개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는 심리적 자본에

대한 연구가 초기단계이며 탐색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

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을 고려할 때 보다 다양하고 다

차원적인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2.3 이론적 연결

2.3.1 심리적 자본과 임파워먼트

심리적 자본과 임파워먼트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심리적 자본은

자신감, 희망, 낙천성, 그리고 탄력성의 4가지 특성으

로 이론적 근거를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각 특성들을 중심으로 이들 간의 관계를 검토하

고자 한다.

Bandura(1997)는 자신감이 높은 구성원이 주어진 업

무에 대한 많은 노력을 쏟는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Stajkovic와 Luthans(1998)는 114명의 학생과 21,616

건의 주제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하여 자신감과 성과

간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0.38)가 있음을 보고하였

다. 또한 업무와 관련된 성과가 자신감에 기인하여

28% 증가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Snyder(2002)에 의한 고려할 만한 이론과 연구는 높

은 희망을 가진 개인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지

력뿐만 아니라 그것에 도달하기위해 다양한 경로를 고

려한다고 주장하였다. 높은 희망을 가진 사람은 도전에

대한 장애물을 예측하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 보다 높은 희망을 가진 구성원을 보

유한 회사가 많은 수익을 내고 있으며, 희망 수준이 높

은 관리자들은 보다 높은 업무성과를 갖는다고 보고하

고 있다(Peterson & Luthans, 2003).

자신감이 개인적인 신념을 바탕으로 주어진 업무를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반면에 낙천성은 미

래의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다. 특히 Scheier와 Carver

(1985)는 낙천성은 동기부여의 근원이며, 개개인이 성

공에 대한 기대가 계속되기 때문에 노력하고픈 마음이

일어나게 한다고 말하고 있다. Seligman(1998)은 보험

업에서 낙천성과 성과 간에 매우 높고 유의적인 연관

이 있으며, 낙천주의적인 보험 대리점이 2년 동안 타

보험대리점 보다 37% 더 높은 성과를 보였다고 보고하

고 있다.

자신감, 희망, 낙천성은 순행의 구조인 반면에 탄력

성은 역경에 처했을 때 보다 많은 회복력을 가진다. 특

히 탄력성이 강한 구성원은 좌절과 역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Bonanno, 2005). 또한 Luthans

등(2006)의 연구에서는 탄력성과 성과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약하면 높은 심리적 자본은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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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의지와 방법에 관하여 희망적이고, 현실적으로

긍정적인 결과에 도달하는데 낙천적이며, 그들의 업무

환경에서 긍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을 가

지고, 좌절로부터 곧 회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자본은 Spreitzer(1995)의 임파워먼트 구성요소들과 관

련이 깊다. 심리적 자본이 높은 개인들은 희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대체방안을 찾고, 주저하거나 망

설임없이 자신감과 신뢰를 가지고 이들의 방안을 모색

한다. 이러한 과정은 심리적 자본이 높은 사람들이 그

들이 처한 환경에 적응할 때 임파워먼트의 구성요소인

의미감, 역량성, 자기결정력, 영향력을 그들의 업무 환

경 전반에 걸쳐 경험한다. 또한 심리적 자본이 높은 개

인들은 희망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선

택 방안들을 개념화하는 경향이 있고, 긍정적으로 기대

하는 낙천성으로 업무 환경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들

의 선택 방안에 대해 훈련하고, 역경으로부터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과정에서 높은 심리

적 자본을 가진 개인들은 자신의 책임 하에서 의미 있

는 업무를 수행하는 그들의 업무 환경에서 자기결정력

을 보다 많이 인식하며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Avey 등(2008a)의 실증연구에서 심리적 자본이 임파

워먼트에 매우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상의 논의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심리

적 자본과 임파워먼트에 대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 심리적 자본은 임파워먼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2 임파워먼트와 학습성과

Spreitzer(1995)는 의미성, 역량성, 자기결정력, 영향

력 등 임파워먼트의 하위 구성요인들은 직무성과와 직

무만족 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Bowen과 Lawler

(1992)의 연구에서 현장 종사원을 임파워먼트 할 필요

성을 역설하면서 임파워먼트된 종사원은 그들의 업무

에 보다 몰입되고 정열적이게 된다고 고찰하였다. 임파

워먼트된 종사원은 업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업무

와 관련하여 스스로 자극을 받게 되어 직무성과와 보

다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보았다. 또한 임파워먼트와 직

무성과에 관련하여 종사원이 보다 정열적이고 에너지

가 있으며 자기업무에 몰입하여 직무성과를 높이기 위

해서는 기업의 가치와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가치와 비전이 공유되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도 임파워먼트된 종사원과 임파워먼트된

기업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임파워먼

트된 종사원과 기업은 전통적 조직보다 자유스럽지만

더 많은 생산성을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

Guillory와 Galindo(1994)는 임파워먼트 결과가 생산

성의 향상에 따라 직무성과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종사원의 개인적 성장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

이 종사원들이 지각하는 임파워먼트는 직무성과와 관

련이 있으며, 아직까지 이를 대학 상황에 적용한 연구

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에서 임파워먼트와 학습

성과에 대한 관계를 보다 심도 있게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나기현(2005)의 실증연구에서 대학생들 스스로 임파

워먼트가 높다고 지각할수록 학습성과가 높아지는 반

면에 심리적으로 임파워먼트가 낮다고 지각할수록 학

습성과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임파워

먼트는 학습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

다. 이상의 논의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임파워

먼트와 학습성과에 대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 임파워먼트는 학습성과에 정(+)의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2.3.3 심리적 자본과 학습성과

심리적 자본과 학습성과 간의 실증적 연구는 존재하

지 않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리적 자본은 자신

감, 희망, 낙천성, 탄력성 등의 4가지 특성들이 이론적

근거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각 특

성들을 중심으로 이들 간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자신감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과 스킬,

그리고 역량이 특정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혹은 신념을 말

한다. 자신감 수준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스스로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학습성과를 향상시킨다. 많

은 연구에서 개인이 지닌 자신감은 학습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다(Prussia et al., 1998). 따

라서 자신감 수준이 높은 사람은 학습성과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희망은 어떤 일을 이루거나 얻고자 기대하

고 바라는 마음을 말한다(Snyder et al., 1991). 희망은

심리적 자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희망적인

요소가 있는 사람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지력

과 방법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방법을

개발할 수 있다(Snyder et al., 1991; 김경재ㆍ정범구,

2007). 그러므로 희망 수준이 높은 사람은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몰입하는 목표 지향적인

동기부여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희망은 학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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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낙천성은 긍정적 심리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낙

천주의자들은 온갖 난관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삶은 좋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반면에 염세주의자들은

늘 그렇다는 식의 보편적인 이유를 드는 경향이 있다.

Seligman(1998)에 따르면, 낙천주의자들은 나쁜 일에

대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반면, 염세주의자들은 나

쁜 일을 영원히 지속될 현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낙천주의적 성향이 높은 사람은 학습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재도전하여 학습성과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탄력성은 불확실성, 갈등, 실패 등으로부

터 신속하게 회복하는 긍정적인 심리능력을 말한다

(Luthans, 2002). 탄력성은 역경을 통해 더 강해지고,

위기나 도전에 직면한 경우 빠르고 효과적으로 극복하

는 적극적인 과정이다. 또한 탄력성을 가진 개인은 그

렇지 않은 개인에 비해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감을 잃

지 않고 성공적으로 대처한다(Luthans et al., 2007).

Luthans 등(2007)의 실증연구에서 탄력성이 성과와

긍정적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므로 탄력성

은 학습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의 이론적 주장과 발견을 종합하

여 볼 때, 학습성과는 개인의 적극적인 심리적 상태,

즉 심리적 자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상의 논의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심리적 자본과 학습성과

에 대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 심리적 자본은 학습성과에 정(+)의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2.3.4 임파워먼트의 매개작용

임파워먼트의 매개작용은 심리적 자본과 임파워먼트,

심리적 자본과 학습성과 그리고 임파워먼트의 학습성

과에 대한 영향관계의 결합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앞

서 이들의 영향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또한 심리적

자본과 결과변수 간의 관계를 연구한 다양한 결과들

(Avey et al., 2008a; Clapp-Smith, et al., 2009)을 통해

심리적 자본과 결과변수 간에는 어떠한 매개적 기능으

로 인해 상당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심리적 자본이 높은 개인들은 희망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선택 방안들을 개념화하는 경향이

있고,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낙천성으로 업무 환경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들의 선택 방안에 대해 훈련하고,

역경으로부터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높은 심리적 자본을 가진 구성원들은

그들이 자신의 책임 하에 의미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그들의 업무 환경에서 자기 결정력을 보다 많이 인식

하며 영향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희망, 자신감, 낙천성,

및 탄력성으로 구성된 심리적 자본은 대학생의 임파워

먼트 지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심리적 자본 수

준이 높은 사람은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나 압박 등의

상황에서도 긍정적 감정을 유지하여 자신의 과업에 관

심과 흥미를 유발하게 된다(Tugade, et al., 2004). 즉,

이러한 사람은 주위의 부정적인 요인으로부터 덜 영향

을 받으며 긍정적 감정을 통해 자신의 학습성과가 높

아지게 된다. 한편 임파워먼트는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

칠 것으로 기대된다. 구성원들이 무력감을 극복하고 자

신감이 증대되면 노력과 성과 간의 기대가 높아져서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행동하고 노

력하게 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임파워먼트 과정이

라고 할 수 있다(Conger & Kanungo, 1988). 임파워먼

트는 의미성, 역량성, 자기결정력, 그리고 영향력을 수

반함으로써, 이를 낮게 인식하는 대학생들은 자긍심 부

족으로 인한 패배의식에 젖어있을 가능성이 높고 자신

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낮아 그 결과로 학습동기부여

가 미흡할 수 있다.

Robinson(1997)은 임파워먼트는 종사원의 에너지, 창

조성, 직무에의 헌신 등과 같은 것을 유도하는 촉매제

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최근 Avey 등(2008)의

민간조직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증연구에서 긍정적 감

정이 심리적 자본과 조직시민행동 간에 매개효과 있음

을 보고하였다. 그들은 또 심리적 자본 수준이 높은 사

람은 조직변화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 감정을 유지한다

고 강조하였다. Clapp-Smith 등(2009)의 연구는 부하의

심리적 자본이 판매성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상

사의 신뢰가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종업원을 대상

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심리적 자본은 상사신뢰를 통

해 판매성과를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즉 상사신뢰

는 심리적 자본과 판매성과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작용을 하였다.

앞서 제시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에 근거해서 심리적

자본과 결과변수 간에 매개변수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심리적 자본의 수준이 높을수록 임파워먼트

를 높게 지각하여 학습성과가 향상될 것이다. 그러므로

임파워먼트는 심리적 자본과 학습성과 간의 관계에서

매개작용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논의와 선

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 임파워먼트는 심리적 자본과 학습성과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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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심리적 자본이 임파워먼트와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심리적 자본과 학습성과 간의 관계에

있어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연구

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를 모형화하여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3.2 표본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표본은 연구자들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수

집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기말고사 직전 수강생들에게

설문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지 300부를 배부하였다. 2009

년 06월 10일부터 06월 15일까지 약 5일간 총 297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이들 가운데 응답이 불성실한

14부를 제외한 283부가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되었다.

모든 설문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분

석대상인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

전체의 73.5%가 남학생이고 여학생은 26.5%의 비율을

형성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20세까지가 26.15%, 30세

까지가 61.48%, 40세까지가 5.3%, 마지막으로 41세 이

상이 7.07%이었다. 결혼여부는 기혼자 13.4%, 미혼자

86.6%로 나타났다.

3.3 변수의 측정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스스로 지각한 조직구성원의

긍정적 심리상태로 정의되는 심리적 자본의 척도로는

Luthans(2004)가 제시한 자신감, 희망, 낙천성, 탄력성

의 4개 요인을 바탕으로 유현숙(2004)의 연구에서 사용

한 17개 문항을 측정하였다.

종사원이 자신의 직무에 대하여 의미성, 역량성, 자

기결정력, 영향력을 지각함으로서 내재적 과업동기를

증진시키는 과정(Thomas & Velthouse, 1990)으로 정

의되는 임파워먼트의 척도로는 Spreitzer(1995)가 개발

한 12개 문항을 측정하였다.

연구대상의 학습성과는 연구자들의 수강생을 대상으

로 출석, 과제,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성적을 기반으로

측정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3.4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변수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요인추출 방식으로 주성분 분석방법을, 요인

회전 방식으로는 직각회전방법을 선택하였다. <표 1>

은 외생변수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심리

적 자본은 고유치(eigen value)가 1 이상인 요인의 수

는 3개로 추출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신감은 5

개 문항 중 3개 문항이, 희망은 5개 문항 중 1개 문항

이 제거되어 자신감과 희망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탄력성은 4개 문항, 낙천성은 3

개 문항이 모두 1이상의 고유치를 가졌으며, 누적분산

비율이 58.147%로 나타났다.

<표 2>는 내생변수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다. 임파워먼트는 제거된 문항 없이 1 이상의 고유치

를 가진 영향력, 의미성, 자기결정력, 역량성 등의 4개

의 요인으로 묶였으며, 학습성과는 4개 문항이 모두 단

일요인으로 묶였고, 이때 누적분산비율은 70.063%로 나

타났다. 또한 크론바하 알파계수를 측정하여 내적일관

성에 의한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모든 연구변수의 크론

바하 알파계수는 0.60 이상으로 신뢰성이 양호한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 1> 본 연구의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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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외생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문항 요인적재치 아이젠값 설명비율 누적비율
크론바하

알파계수

심리적자본

자신감/희망

희망 1 .782

3.925 30.195 30.195 0.772

희망 5 .761

희망 4 .599

자신감 1 .563

자신감 3 .532

희망 3 .520

탄력성

탄력성 4 .737

2.609 20.073 50.268 0.730
탄력성 3 .706

탄력성 2 .614

탄력성 1 .525

낙천성

낙천성 2 .810

1.024 7.879 58.147 0.685낙천성 3 .635

낙천성 1 .591

<표 2> 내생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문항 요인적재치 아이젠값 설명비율 누적비율
크론바하

알파계수

임파워먼트

영향력

영향력 3 .928

영향력 2 .916 4.714 29.397 29.397 0.900

영향력 1 .831

의미성

의미성 3 .882

의미성 2 .866 2.397 14.982 44.379 0.879

의미성 1 .812

자기결정력

자기결정력 2 .818

자기결정력 3 .780 1.776 11.101 55.480 0.793

자기결정력 1 .764

역량성

역량성 2 .832

역량성 1 .709 1.371 8.572 64.052 0.769

역량성 3 .635

학습성과 학습성과

학습성과 2 .802

학습성과 3 .742 1.052 6.578 70.063 0.655

학습성과 4 .610

학습성과 1 .566

본 연구는 탐색적 요인분석에 이어서 AMOS 5.0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구조방정식 모

형을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변수들을 고려

하여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각의 요인들에 대한

설문문항들이 유의미적인 적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변

수들만을 이용하여 공분산행렬(covariance matrix)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확인요

인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앞서 실시한 탐색적 요인분석

의 결과로 일부 제거된 문항으로 인해 각 요인에 대한

측정항목의 수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측정항목

들을 심리적 자본 3개 요인, 임파워먼트 4개 요인으로

추출한 다음, 해당 요인에 속하는 측정항목들을 총합해

서 측정항목의 수로 나눈 평균값으로 측정지표를 만드

는 항목묶기(item parceling)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는

연구에 활용한 측정항목의 수를 그대로 활용할 경우

변수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 자유도가 높아져 모형의

미지수 계산과정에서 만족시켜야 하는 제약이 많아짐

으로써 통계적으로 검증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복련, 2010). 항목묶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개별항목

에 비해 더욱 연속적이고 정규분포화된 특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구조방정식모델에서 일반적으로 채택

하는 최우도법(maximum likelihood)과 같은 추정방법

의 가정에 더욱 온전히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항목묶기를 사용하면 개별항목에 비해 추정해

야 할 요인적재량이나 측정오차의 분산의 수가 줄어들

기 때문에 모델적합도가 개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

다(Bagozzi & Heartheon, 1994).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항목묶기의 장점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검정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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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성복련(2010)과 이채익(2010)의 선행연구를 근거로

심리적 자본과 임파워먼트에 대해 항목묶기를 사용하

여 각 구성개념별로 단일차원성(unidimensionally)으로

측정모형을 설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김계수(2007)가 제시한

적합도 평가기준(GFI, AGFI, CFI가 0.9이상, RMR은

0.08이하)에 대해 대부분의 지표 값(χ2=73.306, d.f=38,

p=.001, GFI=.957, AGFI=.925, CFI=.969, RMR=.032)들

이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수

용할만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복합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값은 Bagozzi와 Yi(1988)

가 제시한 기준(각각 0.7 이상, 0.5 이상)보다 높게 나

타나 수렴타당성이 입증되었다. <표 4>는 구성개념들

간의 상관행렬을 나타낸 것이다. 모든 상관계수의 95%

신뢰구간 추정치(상관계수±2*표준오차)에 1.0을 포함하

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Anderson & Gerbing, 1988)과,

<표 3>의 각 구성개념의 평균분산추출값이 <표 4>의

대각선 위쪽에 나타낸 구성개념간 상관자승치 보다 커

야 한다는 조건(Fornell & Larcker, 1981)을 충족되기

때문에 판별타당성이 입증되었다.

4. 가설검증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심리적 자본, 임파워먼트, 학습

성과 간에 어떠한 영향관계를 나타내는지를 검정하기

위해 공분산 구조분석을 이용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

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살펴보면 χ2=83.384, d.f=39,

p=.000, GFI=.951, AGFI=.917, NFI=.953, CFI=.955,

RMR=.035, RMSEA=.057를 갖는 모형이 도출되었다.

이 모형은 공분산 구조분석의 일반적인 평가기준을

삼는 지표들과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

구가설에 대한 구조모형 경로분석 결과는 <표 5>에,

모형검증 결과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심리적 자본은 임

파워먼트에 유의한 영향(estimate=.979, p=.000)을 미치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둘

째, 임파워먼트는 학습성과에 유의한 영향(estimate=

.293, p=.077)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2

는 채택되었다. 셋째, 심리적 자본은 학습성과에 유의

하지 않는 영향(estimate=.062, p=.771)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3은 기각되었다.

<표 3>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구성개념 측정항목/요인
표준요인

적재치
표준오차 t

복합

신뢰도

평균분산

추출값
적합지수

심리적 자본

자신감/희망 .686 .019 8.270

.852 .661 χ2=73.306,

df=38,

p=.001,

χ2/d.f=1.929,

GFI=.957,

AGFI=.925,

CFI=.969,

RMR=.032

낙천성 .522 .031 10.422

탄력성 .733 .024 7.198

임파워먼트

의미성 .683 .031 9.230

.875 .639
역량성 .762 .022 7.701

자기결정력 .597 .028 10.225

영향력 .610 .027 10.103

학습성과

학습성과 1 .528 .013 7.206

.849 .589
학습성과 2 .578 .037 6.626

학습성과 3 .738 .033 3.264

학습성과 4 .506 .015 6.943

<표 4> 구성개념간 상관행렬

구분 평균 표준편차 심리적 자본 임파워먼트 학습성과

심리적 자본 3.79 0.47 .540 .059

임파워먼트 3.33 0.50 .735***(.021) .092

학습성과 4.05 0.83 .243***(.019) .304***(.027)

주) N=283. *p < 0.10 **p < 0.05 ***p < 0.01, 대각선 위쪽은 구성개념간 상관자승치, 대각선 아래쪽은 구성개념간 상관계수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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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구조모형 경로분석 결과

가설 경로 Estimate S.E C.R p 채택여부

1 심리적 자본 -> 임파워먼트 .979 .135 7.237 .000 채택

2 임파워먼트 -> 학습성과 .293 .165 1.771 .077 채택

3 심리적 자본 -> 학습성과 .062 .211 0.291 .771 기각

4 심리적 자본 -> 임파워먼트 -> 학습성과 - - - - 채택

심리적자본

임파워먼트

자신감/희망

탄력성

0.979
(7.237)

0.062
(0.291)

0.293
(1.771)

학습성과

학습성과 1

학습성과 2

학습성과 3

학습성과 4

낙천성

역량성의미성 영향력자기결정력

심리적자본

임파워먼트

자신감/희망

탄력성

0.979
(7.237)

0.062
(0.291)

0.293
(1.771)

학습성과

학습성과 1

학습성과 2

학습성과 3

학습성과 4

낙천성

역량성의미성 영향력자기결정력

<그림 2> 연구모형의 검증결과

넷째, 임파워먼트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경쟁모델 분석방법을 통해 추가적인 분

석을 실시하였다. 경쟁모델 분석방법에서는 매개효과

를 인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되

어야 한다(신영미 등, 2007). 1) 매개효과 모델이 직접

효과 모델보다 더 많은 분산을 설명하여야 하며, 2) 독

립변수와 매개변수와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한다. 3)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하며, 4) 직접효과 모델에서의 독립변수와 종

속변수 사이의 유의적 관계가 매개효과 모델에서 감소

하거나 제거되어야 한다. 매개효과 모델에서의 학습성

과에 대한 분산은 0.093, 직접효과 모델에서의 분산은

0.059로, 매개효과 모델이 직접효과 모델보다 더 많은

분산을 설명하였다. 또한, 독립변수인 심리적 자본이 임

파워먼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매개변수로 임파워

먼트가 종속변수인 학습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직접효과 모델에서의

독립변수인 심리적 자본이 종속변수인 학습성과에 통계

적으로 미치는 유의한 영향(.355)이 매개효과 모델에서

는 유의한 영향이 제거되었다. 따라서 심리적 자본은

임파워먼트의 완전매개를 통해서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도 채택되었다.

한편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측정한 결과 심리적

자본과 임파워먼트의 관계에서는 직접효과(.979)만 있

는 것으로 나타났고, 임파워먼트와 학습성과의 관계에

서도 직접효과(.293)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자본이 학습성과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62이고 간접효

과는 .287로 나타났다.

5. 토의 및 결론

오늘날 지식기반 경제사회에서 조직의 경쟁우위는

인적자원에서 비롯되며 조직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우

위를 위해서 심리적 자본이 중요하다(조영복ㆍ주규하,

2009). 본 연구에서는 대학조직의 변화와 혁신의 성공

적인 추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그 필요성이 최근

더욱 더 절실히 요구되는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을 인

식하여 최근 부각되고 있는 심리적 자본과 임파워먼트

및 학습성과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논의한 이론적 고찰과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먼저 이론적 측면에서 몇 가지 시사

점들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심리적 자본은 임파워먼트

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심리적 자본 수준이 높은 대학생은 자신의 임파워먼트

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리적 자본

이 임파워먼트에 매우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다는

Avey 등(2008a)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임파워

먼트는 학습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대학생들 스스로 임파워먼트를 높게 지각할

수록 학습성과가 높아진다는 나기현(2005)의 연구결과

와 일치한다. 셋째, 임파워먼트는 심리적 자본과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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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대학생의 심리적 자본은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

치고 심리적 자본에 의해 영향을 받은 임파워먼트가

학습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심리

적 자본이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다른

매개변수에 의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서 이론적 관

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심리적 자본이 성과에 영향

을 미치는 과정에서 많은 연구들이 긍정적 감정, 신뢰

등에 의해 성과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것

은 또한 심리적 자본이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가설이 기각된 점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과 일관성을 가

진다. 이는 심리적 자본이론을 축적하고 그 논리를 확

대하여 향후 연구의 선행연구로써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제

공할 수 있다. 첫째, 심리적 자본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 먼저

자신감을 개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공을 경험

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험적 훈련, 성공적

인 멘토나 역할모델의 설정, 가상체험, 심리적 건강, 육

체적 건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대학생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전달되고, 구체적이고, 현

실적이고, 측정할 수 있고, 도전적으로 설정된 목표달

성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목표달성

을 위한 실천계획과 방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점진적

인 발전과 작은 성공을 경험하게 하여 희망을 강화시

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낙천성을 강화하기 위

해서는 실패에 대한 관용, 현재에 대한 감사, 미래와

불확실성을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보고 긍정적이고 확

신에 찬 태도로 행동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겠

다. 마지막으로 탄력성을 제고시키는 방법으로 웰빙 프

로그램, 학생복지 프로그램의 제공, 효과적인 리더십

교육, 대학조직의 물질적 자원과 인적자원을 효과적으

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은 대

학조직과 대학생 간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인격을 함양하고 학문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둘째, 임파워먼트의 선ㆍ후행변인을 밝힘으로써 대학

에서 대학생과 교수의 관계에서 학습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실

증적 기초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강의실에서 학생과

교수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한 과제 발

표 및 토론 학습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

육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과제 발표 및 토론

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학생 자신의

견해와 생각이 곧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

으며, 보다 더 창의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를 촉진할 수

있다. 또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저하된 학습동기를 높

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자신의 능력이 한층 더 업그

레이드되는 기회를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대학

생 스스로 학습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각자의 학습의

결과가 미래의 사회생활에 미치는 효과를 인식하며, 책

임감을 인지하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학습 요

구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자발성을 제고시

키게 되며, 결과적으로 학습성과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향후 연구

에는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동일방법편의

(common method bias)에 대한 제한으로 본 연구의 변

인 모두를 대학생 자신에게만 응답하게 함으로써 측정

시 동일방법 사용에 따른 편의성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분석과정에서 판별타당성 등을 통해 각

변인 간의 동일방법편의에 따른 심각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적으로 자

기보고는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둘째, 수집

된 자료는 어느 한 시점에서의 횡단적 연구방법을 실

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리

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심리적 자본은 지속적으로

측정, 개발 및 관리되어야 하는 개념이므로 향후 연구

에서는 종단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심리적 자본과 관련

한 인과관계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조사대상이 울산광역시 대학생을 대상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산업분야와 업종을 대상으로 인력개

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증적 연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 심리적 자본과 관련한 연구가

시작단계임을 고려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조절효과와

매개효과를 포함한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실증적 연구

를 통해 심리적 자본의 이론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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